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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고도 경주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약 천 년간 신라의 
수도로 신라시대 융성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고대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황리단길은 신라의 찬란한 문화
예술과 함께 전통 한옥에 현대적인 카페와 식당, 사진관 등이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 소개

www.apec2025.kr

불국사
경주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신라 연간을 
기원으로 하는 사찰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82-54-746-0983
  무료

동궁과 월지
신라 왕궁의 별궁 터로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02 안압지
  +82-54-750-8655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 

       7세~12세 천원

하이코 (HICO)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전시
컨벤션 시설로 정상회의 장소, 신라시대  
합좌제도인 ‘화백’에서 모티브를 따옴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82-54-702-1053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2025년 
APEC 정상회의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 
1989년 설립된 지역경제협력체입니다.  APEC 21개 회원은 균형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APEC은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지원
합니다. 회원들은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며, 역내 규제와 표준을 조율함으로써 무역을 
촉진합니다.

APEC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자는 
공약을 건 정부간 협력체입니다. APEC은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며, 모든 회원의 의견을 동등하게 존중
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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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1989년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으며, 1993년 APEC 
정상회의로 격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회의
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습니다. 

2005년 대한민국은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APEC은 보고르 목표 (Bogor Goal)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그리고 강력하고 균형 잡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수임으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
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나비는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 (Connect)하고 궁극적
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 (Prosper)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특히 나비의 날갯짓은 혁신 (Innovate)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엠블럼의 오른쪽 수막새는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엠블럼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Putrajaya 
Vision 2040)에 따라,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실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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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페루, 러시아, 베트남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세계 속의 APEC

 APEC 회원국 및 지역 현황

한국과 함께해 온 
APEC


